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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 은 독서장애인을 한 자책을 개발하기 해 기본 으로 장애인들이 갖는 자책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이다. 이를 해 시각장애인을 심으로 청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에게 설문지를 통해 장애유형별 출 물 이용행태와 
독서장애인의 자책 근성 개선을 한 요구사항, 장애인을 한 자책의 기능  항목을 조사하 다. 설문 상은 196명에
게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확인하 다. 장애인들은 종이책에 한 선호도가 자책에 한 요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독서를 하는 이유에 해서는 실생활의 도움과 교양, 자기계발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책 기능과 자책 발간 
종류의 다양성에 해 부정 이었으며, 자책이 단순한 랫폼이 아니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방식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eeds of the disabled around E-books in order to develop such E-books. 

This study surveys the disabled, including the visually disabled and the deaf, on the usage of publications 
by disability type, the area of improvement to enhance E-book accessibility and the E-book functions 
for the disabled. The study surveys 196 people with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the disabled have 
a preference for paper books over E-books. Second, the disabled read for practical tips in daily lives, cultural 
development and self development in such particular order. Third, the disabled have a negative view on 
function and variety of E-books, and want E-books to be customizable software-based rather than a simple 
platform-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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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에게 주어진 행복 가운데 하나가 독서의 

즐거움이다. 독서는 사람으로 하여  양식을 갖

도록 하여 건 하고 건강한 화를 가능하게 한

다. 즉 독서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담

보하는 요한 사회  활동이다. 이러한 독서의 

보편화에 가장 요한 역할을 도서 이 담당하

고 있다. 도서 은 통 으로 시민독서증진을 

해 모든 역량을 집 하고 있다. 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궁극  목표가 양질

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독서장애를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도

서  발 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과 IT의 발달은 도서 으로 하

여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 을 동시에 제공하

다. 자도서 이라는 이용자 채 을 통해 

물리 으로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일련

의 정보자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자책을 통해 도서  수서와 편목, 출 등 도

서  업무에서도 과거에 비해 이용자에게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근기

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자형

태가 갖는 구조  특성 때문에 불법 복제나 불

법 다운로딩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되었다. 

즉 자자원으로써 자책은 디지털이란 특성

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장 과 함

께 불법  사용 시 작권자에 한 엄청난 불

이익을 야기하는 단 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자출 물은 디지털 작권 

리도구(DRM)를 엄격하게 용하여 유통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태블

릿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편화로 자출

물의 유통은 이미 인쇄형 책자에 비해 매출

액이 증하 으며 미래에는 자출 물을 통

한 독서와 정보습득이 세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러한 독서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디바

이스를 통한 편의성과 장 을 제공하는 자출

물의 화에 오히려 소외받는 혜택의 사각

지 가 새롭게 나타났다. 자출 물 근에 가

장 취약한 맹 시각장애인  시력자, 청각

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은 디지털 독서장애인이

다. 이들은 자출 물이 갖는 특성 때문에 해

당 정보에 근할 수 없는 계층이다. 부분의 

자출 물이 생산당시부터 비장애인을 해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디지털 

디바이스도 비장애인을 해 개발되었다. 따라

서 자출 물에 한 독서장애인의 장애요인 

해결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출 물을 장애인을 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

라 비장애인을 해 기획된 자출 물을 독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로운 시각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출 물의 

유형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산과 동시에 함

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자출 물 근에 취약한 

맹 시각장애인  시력자, 청각장애인, 고령

자 등 독서장애인에 해 장애유형, 자책 사

용 경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독

서장애인에게 최 화된 자출 물 열람환경

을 개발하기 한 요구사항을 망라 으로 조사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 자출 물 열람환



자출 물 활용을 한 독서장애인 요구에 한 연구  77

경을 구 하는 랫폼 개발시에 장애인에게 최

화된 독서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는 비장애인 에

서 자책의 상업  활용에 한 유통  측면

에 한 연구 등이 으로 이루어졌다. 

한 장애인을 분석한 연구도 주로 제도 이나 

법  에서 편의성을 높이기 한 조사연구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독서장애인들이 자유롭고 용이하게 자출

물에 근  열람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해 

도구와 콘텐츠로써 자책에 한 구축방향성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

애인 구분없이 모든 출간된 책에 한 근조

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자책 유통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2. 이론  배경

2.1 도서 의 자출 물

우리나라에서는 자책에 해서 정의한 것

보다 자출 물에 한 정의에서 그 범주를 설

명하고 있다. ‘ 자출 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

고한 출 사가 작물 등의 내용을 자  매체

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출 문화

산업진흥법 2014).’로 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형태로 출 된 다양한 형태의 출 물이지

만 실제 으로 자책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출 물과 자책을 동일한 

개념으로 악하여 혼용하여 사용한다. 실질

으로 자출 물의 유형에는 ‘도서로 간행되었

거나 는 도서로 간행할 수 있는 작물의 내

용을 디지털데이터로 DVD와 같은 자책 기록

매체 는 장장치에 수록하고 유무선 정보통

신망을 경유하여 컴퓨터 는 휴 단말기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자출 회 2006).

2.2 독서장애인의 정의

독서장애인에 해서는 우리나라 법에서 ‘“독

서장애인”을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  장애

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로 

설명하고 있다(독서문화진흥법 2조 3항). 이에 

비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독서가 어려운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독

서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김태은 외 2011). 

세계 작권 원회에서 2008년에 제정한 조약

(Treaty for reading disabled persons 2008)

에서 독서장애인에 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

라 다른 장애인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  

용하고 있다. 한 독서장애인에 포함하는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를 비롯하여 지체장

애, 발달장애, 인지장애, 학습장애 등의 이유 때

문에 인쇄 작물을 효과 으로 읽을 수 없는 사

람까지 확 해석하기도 한다(Reading Rights 

Coaliation 2011; 배경재 2011). 국내에서는 독

서장애인을 일반 으로 책을 읽는 행 에 있어

서 어떠한 불편을 느낀다면 이는 독서와 련

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독서 장애라

고 표 된다(장보성 등 2009). DAISY 콘소시

움은 독서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난독증 환자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장애인을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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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면 독서에 해 신체  제약 때

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3 선행 연구

자책에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를 

심으로 출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에 

한 연구는 부분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방법론, 

디지털 콘텐츠를 작동시킬 랫폼, 서비스 시

나리오, 련 표 , 이용자 연구 등 다양한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배경재 2015). 이 연

구를 해 조사한 선행연구는 크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한 자책  연구로 구분하 다. 

이 가운데 비장애인들의 에서 이루어진 연

구는 거시  에서 자책 유통을 해 필

요한 사  연구 심으로 이루어졌다. 략

인 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김근형, 김성인, 오성열(2013)은 자책 사

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해 자책단말기의 

하드웨어품질과 소 트웨어품질을 독립변수로, 

사용자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단말기유형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사용자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변수들의 향력 정도가 단말기유형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 다. 그들 연구

에 따르면 자책단말기의 하드웨어품질과 소

트웨어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한 자책단말

기의 하드웨어품질이 사용자만족도에 주는 

향력은 단말기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소

트웨어품질이 사용자만족도에 주는 향력

은 단말기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도 발견하

다. 이처럼 자책 이용자 연구 역에서는 

자책 인터페이스에 한 이용자 연구를 정량  

연구(곽승진, 배경재 2011)와 함께 정량  연구

를 보완하기 해 자책 이용자 20명을 상으

로 심층면 을 수행한 이용자 연구를 통해 사

용성 평가에서 자책은 하드웨어에 한 요구

가 소 트웨어에 한 요구보다 높음을 발견하

다(배경재 2015).

문화체육 부(2012)에서 발간한 “ 자책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국민의 자책 독

서율 증가 등 변화를 보다 정 하게 측정하기 

해 국의 만 10세~69세 남녀, 2,000명을 

상으로 자책 독서실태  변화된 독서환경 

등을 종합 으로 조사․연구하여, 향후 독서정

책 개발  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자책 독서실태 

조사를 해 설문은 여가와 독서, 디지털 환경

과 독서실태, 자책 이용자의 독서생활 변화, 

의견조사 4개의 역으로 조사가 이 졌다.

노 석과 이용 (2012)은 세계 자책(e-book) 

시장의 황과 이슈분석을 해 세계 출 시장

의 황과 망, 자책 시장의 황을 미국, 

국, 독일, 일본, 국  한국을 상으로 조사하

다. 자책 시장의 쟁 과 이슈에 해서는 5

개 역 재 매 가격 유지제도(정가제 매)문

제, 부가가치세 감면문제, 불법복제 문제, 자

책 유통방식의 문제, 1인 출 사의 확산과 출

사 무용론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한국출 문화산업진흥원(2013)에서 발간된 

보고서 “스마트 융합시  자책산업 진흥을 

한 ․장기 략 과제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미국, EU, 일본 등)의 자출  시장 환경

을 분석하고, ․장기 추진 략의 방향을 설



자출 물 활용을 한 독서장애인 요구에 한 연구  79

정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 다. 추진방향

은 다음과 같은 5  략으로 제시하 다. 스마

트 자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창의출

 킬러콘텐츠 육성기반 구축, 하이 리드 유통

기반 동반성장 환경조성, 이용자 편익증진  

자책 독서환경 강화, 로벌 시장 진출 활성

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제시하 다. 보고서 연구

에 따르면 국내 자책 시장 황은 자책 시

장 성장률은 감소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제민, 홍은지, 일(2011)은 EPUB(Elec- 

tronic Publication) 규격으로 작성된 자책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용 자 자책으로 변환하

는 기법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일 외(2010)는 시각장애인을 한 자

책을 청각에 의존하는 음성 심의 자책과 

각에 의존하는 자 심의 자책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장단 과 함께 앞으로의 자책 발

방향과 국내․외 기술 동향  상용 제품을 소

개하고 있다.

이경희 외(2013)는 독서장애인용 자책 표

형식을 지원하는 모바일 자책 뷰어 인터페

이스 모델을 제안하 다. 제시모델은 맹인을 

비롯하여 시력인, 학습장애인 등 사용자의 특

성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아울러 효율 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바

일 자책 인터페이스를 제안하 다.

박주  외(2012)는 독서장애인을 한 자

책용 어노테이션의 탐색  재생 기법을 제안하

고 이를 음성 어노테이션 라우징 시스템이라 

칭하 다. 제안된 음성어노테이션 라우징 시

스템은 명령 입력, 요도 분석  추천, 검색, 

출력단계로 구성하 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상 사용자가 청각 의존도가 높은 독서장애인들

이기 때문에 완 히 청각에 의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

고자 하 다. 제안된 음성 어노테이션 라우징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되는 자책 소 트웨어와 음성 

어노테이션 라우징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정연경과 김성진(2008)은 장애인 93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도서

 서비스에 한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실태 

 요구 사항을 악한 결과, 장애인 도서  서

비스를 개선하기 해서는 도서  서비스에 

한 극 인 안내와 홍보, 자자료 구축을 통

해 이용자의 근성을 제고하고, 력망 구축을 

통한 자원공유와 서비스 확 가 필요하고 장애

인 서비스를 담당할 문사서의 배치  직무교

육 제공 필요성을 주장하 다. 이 연구는 장애

인을 한 도서  서비스 정책에 한 것과 함

께 해당도서  사서의 재교육 등 제도  개선방

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해균, 김성애, 김정 (2007)은 각 시각장

애인 도서 의 운 실태에 해 조사하고, 시각

장애인의 독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도서 의 운 실태

에 한 환경을 조사하여 장애인들의 독서 환

경 개선을 한 시설  개선 제안 을 연구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특정 

이용자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장애

인 설문을 통한 서비스 혹은 시설, 제도 등에 

한 환경  요인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었

다. 독서장애인을 한 독서지원도구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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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한 연구와 혹은 장애인의 에서 독서

도구로써 자책 구성에 필요한 실질  요구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독서장애인의 자출 물 요구

이 연구에서는 독서장애인의 자출 물에 

한 요구를 분석하기 해 독서장애인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독서장애인이며, 특히 

자출 물 근에 가장 취약한 맹 시각장애

인  시력자, 청각장애인 등의 집단을 모두 

포함하 다. 조사의 표본은 장애인 유 기 과

의 조를 통해 조사에 동의하는 장애인을 선별

하 고, 이후 덩이 표집방식으로 표본을 확

하 다.

조사개요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설문조사는 이메일 주소를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와 직  면담을 통해 실시하 고, 응답률 

제고를 해 장애인 유 기  담당자와의 다단

계 유선 을 통해 설문조사 조를 요청하

다. 한 온라인 조사가 힘든 계층에 해 이

메일  FAX를 통해 텍스트 일 형태의 설문

지를 재발송하 다. 최종 응답자는 시각장애인 

156명, 청각장애인 42명으로 총 198명이다. 이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일 성 없는 2부

를 제외하여 196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확정

하 다.

3.2 설문구성

설문지는 독서장애인 의견과 장애인 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개발하고, 이후 다

단계 내용 검증과 사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내용을 최종 확정하 다.

설문구성은 <표 2>와 같이 응답자 특성, 장

애 황, 자책 이용실태, 자책 만족도, 자

책 요구  개선사항의 5개 역으로 구분하

다. 문항의 내용에 따라 단일선택과 복수선택 

방식을 병행하 고, 복수선택형 문항  응답

의 가 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순 형 문항으로 

설정하 다. 한 만족도  필요성을 측정하

구 분 내 용

조사 상
∙시각장애인: 맹, 시력, 고령자 등

∙청각장애인: 난청, 고령자 등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인면

조사기간 2015년 4월 3일( ) ∼ 5월 19일(화) (약 7주간)

조사지역
∙호남권 자도서

∙서울, , 충청지역 학교 장애인지원센터

응답자수
∙총 198명

∙시각장애(156명), 청각장애(42명)

<표 1> 조사개요 



자출 물 활용을 한 독서장애인 요구에 한 연구  81

역 문항 질문유형 비고

응답자 특성
성별 최종학력 폐쇄형 단일선택

연령 직업 폐쇄형 단일선택

장애 황

장애유형 폐쇄형 단일선택

(시각장애인) 잔존시력 폐쇄형 단일선택

출신학교 유형 폐쇄형 단일선택

자책

이용실태

자책 인지여부 폐쇄형 단일선택

자책 이용여부 폐쇄형 단일선택

자책 비이용 이유 폐쇄형 우선순

자책 이용 이유 폐쇄형 복수선택

자책 필요성 인식 폐쇄형 단일선택

자책 입수경로 폐쇄형 우선순

자책

만족도

자책 역별 만족도 폐쇄형 단일선택

반  만족도 폐쇄형 단일선택

자책 요구 

개선사항

선호하는 자책 주제분야 폐쇄형 우선순

선호하는 자책 이용매체 폐쇄형 단일선택

자책 이용의 개선  필요사항 개방형 -

자책 이용활성화를 한 요구사항 개방형 -

<표 2> 설문내용

는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평균

수로 환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

막으로 자책 이용에 한 불편사항과 개선사

항에 해서는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는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할 경

우, 조사자의 주 이 반 되어 실제 자책 이

용에 한 문제 을 심층 으로 악할 수 없

기 때문이다.

3.3 분석방법

독서장애인의 자책 이용 황 분석과 자

책 이용환경 개선을 한 시사  도출을 해 

SPSS 18.0을 사용하 다. 세부 인 분석내용

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자책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해 문항

별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집

단에 따른 응답결과의 차이는 자책 인지도, 

이용도 등 등간척도로 구성된 경우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명목형으로 구성된 변수는 교차표 도출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이때 집단의 구분

은 장애유형, 잔존시력, 직업, 연령의 4개 배경

변수를 활용하 다. 

셋째, 자책의 역별 만족도는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를 분석하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한 자책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자책 세부요인별 향력을 분석하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자책 요구  개선사항을 분석하

다. 자책의 선호 주제분야와 선호 매체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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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다. 한 

자책 서비스에 한 요구  개선사항을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 개방형 문항을 질 으로 분

석하여 그 시사 을 도출하 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먼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가 58.2%로 

‘여성(41.8%)’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60  이상’이 4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

(17.3%)’, ‘50 (14.3%)’, ‘40 (13.8%)’, ‘20

(1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 이

의 출신학교 유형은 ‘일반학교 특수학 ’이 

6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수학교(농학교, 

맹학교 등)(29.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시각장애’가 78.6%이며, ‘청각장애’

가 21.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직

(23.0%)’, ‘주부(15.8%)’, ‘자 업(12.2%)’, ‘학생

(8.2%)’ 순으로 조사되었다.

4.2 자책 이용실태

4.2.1 자책 인지여부

독서장애인이 자책에 해 들어본 이 있는

지 인지도를 조사하 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들어본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9%로 

‘들어본  없음(26.1%)’보다 압도 으로 높았

다. 이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부 으로 살펴

보면, 먼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의 인지도

가 90.5%로 ‘시각장애’의 65.6%보다 높았다. 

‘시각장애’  재 잔존시력을 기 으로 인지

도 차이를 살펴보면 ‘ 맹’의 인지도가 77.6%로 

‘ 시력자(45.6%)’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출신

학교별로는 ‘특수학교’ 출신의 인지도가 89.7%

로 ‘일반학교 특수학 ’의 65.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책에 한 

인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

구 분 빈도(N) 비율(%) 구 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114 58.2 장애

유형

시각장애 154 78.6

여자 82 41.8 청각장애 42 21.4

연령

20 25 12.8

직업

학생 16 8.2

30 34 17.3 직장인 71 36.2

40 27 13.8 자 업 24 12.2

50 28 14.3 주부 31 15.8

60  이상 82 41.8 무직 45 23.0

출신

학교

특수학교 58 29.6 기타 9 4.6

일반학교 특수학 126 64.3

합 계 196 100.0일반학교 일반학 0 0.0

무응답 12 6.1

<표 3>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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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들어본  있음 들어본  없음 소계 χ² / p

장애유형
시각장애 101(65.6) 53(34.4) 154(100.0) 9.914

/.002**청각장애 38(90.5) 4(9.5) 42(100.0)

잔존시력

(시각장애인)

맹 67(77.9) 19(22.1) 86(100.0) 15.721

/.000**시력자 26(45.6) 31(54.4) 57(100.0)

출신학교
특수학교 52(89.7) 6(10.3) 58(100.0) 12.122

/.000**일반학교 특수학 82(65.1) 44(34.9) 126(100.0)

연령

20 24(96.0) 1(4.0) 25(100.0)

28.938

/.000**

30 30(88.2) 4(11.8) 34(100.0)

40 23(85.2) 4(14.8) 27(100.0)

50 19(67.9) 9(32.1) 28(100.0)

60  이상 43(52.4) 39(47.6) 82(100.0)

직업

학생 15(93.8) 1(6.3) 16(100.0)

25.757

/.000**

직장인 62(87.3) 9(12.7) 71(100.0)

자 업 12(50.0) 12(50.0) 24(100.0)

주부 28(62.2) 17(37.8) 45(100.0)

무직 133(71.1) 54(28.9) 187(100.0)

계 105(73.9) 37(26.1) 142(100.0)

*p<.05, **p<.01

※ 출신학교, 잔존시력, 직업별 무응답 계층은 제외하 음

<표 4> 자책 인지여부
단 : 빈도(%) 

막으로 직업별로는 ‘학생’의 인지도가 9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인(87.3%)’, ‘무직

(71.1%), ‘주부(62.2%)’, ‘자 업(50.0%)’ 순

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 응답차이는 모두 유의

수  0.0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상

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책에 한 홍보는 

시각장애인( 시력자), 고연령층, 자 업  주

부 계층을 상으로 집 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4.2.2 자책 이용여부

자책에 해 한번이라도 들어본 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자책을 이용해 본 이 있

는지를 <표 5>와 같이 분석하 다. 

분석결과 ‘이용한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

람이 40.2%로 ‘이용한  없음(59.8%)’보다 

었다. 이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유

형별로는 ‘청각장애’의 이용도가 75.0%로 ‘시

각장애(27.1%)’보다 압도 으로 높았다. ‘시각

장애’  재 잔존시력을 기 으로 이용도 차

이를 살펴보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신학교별로는 ‘특수학교’ 출신의 이용도가 

45.8%로 ‘일반학교 특수학 ’의 39.2%보다 높

았다. 연령별로는 ‘30 ’가 67.9%로 가장 높고, 

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직장인’의 이용도가 64.9%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학생(40.0%)’, ‘자 업(25.0%)’, ‘무직

(18.5%)’, ‘주부(6.7%)’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의 집단별 응답차이는 잔존시력 정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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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한  있음 이용한  없음 소계 χ² / p

장애유형
시각장애 26(27.1) 70(72.9) 96(100.0) 25.016

/.000**청각장애 27(75.0) 9(25.0) 36(100.0)

잔존시력

(시각장애인)

맹 18(26.9) 49(73.1) 67(100.0) .000

/.996**시력자 7(26.9) 19(73.1) 26(100.0)

출신학교
특수학교 22(45.8) 26(54.2) 48(100.0) 12.122

/.000**일반학교 특수학 31(39.2) 48(60.8) 79(100.0)

연령

20 11(47.8) 12(52.2) 23(100.0)

22.059

/.000**

30 19(67.9) 9(32.1) 28(100.0)

40 11(55.0) 9(45.0) 20(100.0)

50 4(22.2) 14(77.8) 18(100.0)

60  이상 8(18.6) 35(81.4) 43(100.0)

직업

학생 6(40.0) 9(60.0) 15(100.0)

27.642

/.000**

직장인 37(64.9) 20(35.1) 57(100.0)

자 업 3(25.0) 9(75.0) 12(100.0)

주부 1(6.7) 14(93.3) 15(100.0)

무직 5(18.5) 22(81.5) 27(100.0)

계 53(40.2) 79(59.8) 132(100.0)

*p<.05, **p<.01

※ 출신학교, 잔존시력, 직업별 무응답 계층은 제외하 음

<표 5> 자책 이용여부
단 : 빈도(%) 

하고 모두 유의수  0.01 내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반 으로 자책을 인지하고 있더

라도, 그 이용도는 반 이하 수 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용도가 매우 낮았

고, 그  주부와 무직 계층의 이용도가 상

으로 낮았다.

4.2.3 자책 비이용 이유

자책을 이용해 본 이 없는 응답자를 

상으로 그 이유를 장애유형에 따라 <표 6>과 같

이 분석하 다. 분석결과, 시각장애인은 ‘ 자

책을 할 기회가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리더기가 없어서(23.8%)’, ‘번

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져서(17.5%)'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체 응답자

가 9명으로 나타나, 통계  유의성이 체로 낮

아 그 이유를 명확히 단하기 힘든 한계가 있

었다.

4.2.4 자책 이용 이유

자책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그 이유를 <표 7>과 같이 조

사하 다. 분석결과 ‘시간/장소에 계없이 읽

을 수 있어서’가 2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보 과 휴 가 편리해서(24.7%)’, ‘인터넷

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서(16.9%)’, ‘무료 

콘텐츠를 보거나 읽기 해서(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는 ‘시간/장소에 계없이 읽을 수 있어서

(37.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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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유형

χ² / p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계

독서에 심이 없어서 4(6.3) 0(0.0) 4(5.6)

11.962

/.063

자책을 할 기회가 없어서 28(44.4) 2(22.2) 30(41.7)

자책에 심이 없어서 3(4.8) 2(22.2) 5(6.9)

종이책이 자책보다 읽기 편해서 1(1.6) 1(11.1) 2(2.8)

읽을 만한 자책 종류가 부족해서 0(0.0) 0(0.0) 0(0.0)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11(17.5) 0(0.0) 11(15.3)

이 쉽게 피로해서 1(1.6) 1(11.1) 2(2.8)

리더기가 없어서 15(23.8) 3(33.3) 18(25.0)

계 63(100.0) 9(100.0) 72(100.0)

*p<.05, **p<.01

<표 6> 자책 비이용 비유
단 : 빈도(%)

구분
장애유형

χ² / p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계

보 과 휴 가 편리해서 6(15.0) 13(35.1) 19(24.7)

17.298

/.044*

시간/장소에 계없이 읽을 수 있어서 15(37.5) 7(18.9) 22(28.6)

무료 콘텐츠를 보거나 읽기 해서 4(10.0) 6(16.2) 10(13.0)

종이책, 체자료보다 가격이 렴해서 1(2.5) 3(8.1) 4(5.2)

콘텐츠가 자책에만 있으므로 2(5.0) 0(0.0) 2(2.6)

자 크기 조 , 검색 등이 가능해서 2(5.0) 0(0.0) 2(2.6)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는 책이어서 2(5.0) 2(5.4) 4(5.2)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7(17.5) 6(16.2) 13(16.9)

종이책보다 세련되고 멋있게 보여서 1(2.5) 0(0.0) 1(1.3)

계 40(100) 37(100) 77(100)

*p<.05, **p<.01

<표 7> 자책 이용 이유
단 : 빈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서(17.5%)’, ‘보 과 휴

가 편리해서(15.0%)’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의 경우 ‘보 과 휴 가 편리해서(35.1%)’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장소에 계없이 

읽을 수 있어서(18.9%)’,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서(16.2%)’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는 유의수  0.05 내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독

서환경에 이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독서장애인 모두 자책의 콘텐츠, 가격, 기

능 인 요인은 자책 이용과 한 련이 

없었다.

4.2.5 자책 필요성 인식

독서장애인이 자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 필요수 에 따라 5  리커트 척도로 <표 

8>과 같이 조사하 다. 이 때 필요수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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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N) 평균(M) 표 편차(SD)
평균차 검정

T or F p

장애유형
시각장애 150 4.23 .984

.159 .874
청각장애 40 4.20 .758

잔존시력

(시각장애인)

맹 86 4.30 .983
1.622 .107

시력자 53 4.02 1.028

직업

학생 16 4.19 .834

3.024 .019*

직장인 67 4.52 .660

자 업 23 4.00 1.243

주부 31 4.06 1.031

무직 45 4.00 1.000

계 190 4.22 .939

*p<.05, **p<.01

<표 8> 자책 필요성 인식
단 : 빈도(%)

(매우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으로 구분하 다. 분석

결과 자책 필요도는 평균 4.22로 나타나 4

(필요) 이상의 수 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집단별로 응답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면, 장애유

형별로는 ‘시각장애’가 4.23 으로 ‘청각장애’의 

4.20 과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평균차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잔존시력별로는 ‘ 맹(4.30 )’이 ‘ 시력자

(4.02 )’에 비해 높았으나, 그 평균차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직장인’의 필요도가 4.52 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학생(4.19 )’, ‘주부(4.06 )’, ‘자 업

(4.00 )’, ‘무직(4,00 )’ 순으로 분석되었다.

4.2.6 자책 입수 경로

독서장애인이 자책을 이용할 경우, 자책 

입수경로가 무엇인지 <표 9>와 같이 순 형으

구분
1순 2순 3순

종합 수 순
빈도(%) 빈도(%) 빈도(%)

모바일 앱스토어 9(20.5) 6(15.0) 4(10.3) 43 3

인터넷포털 사이트 11(25.0) 8(20.0) 9(23.1) 58 1

자책 문(종합) 사이트 4(9.1) 5(12.5) 0(0.0) 22 5

장르문학(로맨스소설 등) 문 사이트 1(2.3) 1(2.5) 5(12.8) 10 8

인터넷서  사이트 10(22.7) 10(25.0) 2(5.1) 52 2

공공도서 의 자도서 6(13.6) 4(10.0) 9(23.1) 35 4

학교의 자도서 1(2.3) 3(7.5) 2(5.1) 11 7

공공기  사이트 1(2.3) 3(7.5) 5(12.8) 14 6

기타 1(2.3) 0(0.0) 3(7.7) 6 9

계 44(100.0) 40(100.0) 39(100.0)

<표 9> 자책 입수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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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하여 분석하 다. 이 때 1순 는 응답빈

도의 3배수, 2순 는 응답빈도의 2배수, 3순

는 응답빈도의 1배수 가 치를 부여하여 종합

수로 합산하고 그 순 를 산출하 다. 분석

결과 ‘인터넷포털 사이트(58 )’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인터넷서  사이트(52 )’, ‘모바

일 앱스토어(43 )’, ‘공공도서 의 자도서

(35 )’, ‘ 자책 문(종합) 사이트(22 )’의 

순으로 나타났다.

4.3 자책 이용 만족도

4.3.1 자책 이용 만족도

자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 있는 응답

자를 상으로 자책의 콘텐츠, 서비스, 기기 

등에 한 만족도를 <표 10>과 같이 분석하

다. 이 때 만족도는 ‘1 (매우 불만족)’, ‘2 (불

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불

만족)’으로 구분된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각 변인별 만족도를 평균으로 환산

한 결과, ‘콘텐츠(최신성)’이 3.00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열람․읽기)(2.98 )’, 

‘콘텐츠(다양성)(2.98 )’, ‘기기 반(2.91 )’, 

‘서비스( 근․검색)(2.72 )’ 순으로 나타났

고, 특히 ‘서비스(이용 차․결재)’가 2.59 으

로 가장 낮았다. 이를 종합한 자책의 ‘ 반  

만족도’는 3.02 으로 보통(3 ) 수 이며, 세

부 변인별 만족도는 보통 수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평균값

의 차이를 비교하면, ‘시각장애’의 경우 ‘청각장

애’에 비해 ‘서비스(이용 차․결재)’, ‘서비스

(이용 차․결재)’, ‘서비스( 근․검색)’의 만

족도가 상 으로 낮았고, 반면 ‘콘텐츠(다양

성)’과 ‘콘텐츠(최신성)’의 만족도는 ‘시각장애’

가 더 높았다. 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응

답표본수가 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독서장애인을 한 

자책 이용환경의 반 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책의 근  검색, 

결재, 열람 등에 한 서비스와 련 S/W 환경

의 총체 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자책 만족도의 향요인

자책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

을 분석하기 해, 세부 만족도 변인을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여 <표 11>과 같이 단계별 변수

구분
시각장애인(N=22) 청각장애인(N=22) 소계(N=44)

T / p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콘텐츠(다양성) 3.05 .899 2.91 1.019 2.98 .952 .471 / .640

콘텐츠(최신성) 3.05 .921 2.95 .844 3.00 .873 .346 / .731

서비스( 근․검색) 2.62 .973 2.82 .733 2.72 .854 -.760 / .451

서비스(이용 차․결재) 2.55 1.057 2.64 .953 2.59 .996 -.300 / .766

서비스(열람․읽기) 2.71 1.007 3.23 .685 2.98 .886 -1.961 / .057

기기 반 2.86 .774 2.95 .999 2.91 .884 -.337 / .738

반  만족도 3.04 .859 3.00 .690 3.02 .774 .180 / .858

<표 10> 장애유형별 자책 만족도
단 : 빈도(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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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β 공차 VIF

자책

만족도

(상수) .251 .266 　 .943 .351 　 　

서비스(열람․읽기) .403 .086 .463 4.659 .000** .642 1.557

기기 반 .361 .082 .419 4.421 .000** .706 1.416

서비스( 근․검색) .176 .079 .195 2.238 .031* .835 1.198

제외된

변수

콘텐츠(다양성) .101 1.040 .305 .665 1.504

콘텐츠(최신성) .061 .711 .481 .886 1.129

서비스(이용 차․결재) .099 .774 .444 .394 2.535

R=.868, R²=.753, 수정된 R²=.734

F=39.624, p=.000, Durbin-Watson=1.767

*p<.05, **p<.01

<표 11> 자책 만족도 향요인

투입을 통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수  0.01 

내에서 39.624를 나타내고 있고, 회귀식에 한 

설명력(R²)은 75.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한 Durbin-Watson의 값은 1.891로 오차 간에 

상 계가 없고, 분산팽창계수(VIF)도 1.129- 

2.535의 범 를 나타내고 있어 투입변수 간의 다

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 자책 만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을 향력의 크기(β) 

순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열람․읽기)’, ‘기기

반’, ‘서비스( 근․검색)’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콘텐츠(다양성)’, ‘콘텐츠(최신성)’, ‘서비

스(이용 차․결재)’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없었다. 이는 ‘ 자책 만족도’의 세부변인

별 평균값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책의 반

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자책의 

근  검색, 결재, 열람 등에 한 서비스와 

련 S/W 환경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자책 콘텐츠의 최신성과 

다양성은 체 인 만족도에 유의한 향이 

없었다.

4.4 자책 서비스 요구  개선사항

4.4.1 선호하는 자책 주제분야

자책 콘텐츠 발굴을 해 독서장애인이 선

호하는 도서 주제분야를 복수응답형으로 조사

하고, <표 12>와 같이 분석하 다.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주제분야는 시, 소설, 수필 등의 ‘일반

문학’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 스포츠, 취

미, 여행, 연 ’, ‘법/정치, 사회, 시사’, ‘종교’, ‘장

르문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업별로 살

펴보면, 모든 직업군에서 ‘일반문학’의 응답빈

도가 많았다. ‘학생’ 집단은 상 으로 ‘법/정

치, 사회, 시사’ 도서에 한 선호도가 높고, ‘직

장인’과 ‘자 업’은 ‘건강, 스포츠, 취미, 여행, 

연 ’의 선호도가 상 으로 높았다. ‘주부’와 

‘무직’ 집단은 ‘종교’에 한 선호도가 많았다. 

반면, ‘외국어’와 ‘어린이책’, ‘학습만화’에 한 

수요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집단별 응답값의 차이는 유의수  0.01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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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

χ² / p
학생 직장인 자 업 주부 무직 소계

어린이책(그림책, 동화 등) 2(9) 3(17) 1(12) 1(13) 1(15) 8(18)

165.236

/.000**

학습만화 3(5) 5(14) 0(17) 1(13) 1(15) 10(16)

일반문학(시, 소설, 수필) 8(1) 26(2) 9(2) 11(2) 21(1) 75(1)

장르문학(로맨스․ 타지소설 등) 3(5) 19(4) 4(6) 1(13) 12(3) 39(5)

인물, 수기, 기, 다큐멘터리 0(18) 13(7) 4(6) 1(13) 8(7) 26(9)

철학, 사상 1(11) 9(8) 1(12) 2(10) 2(11) 15(13)

종교 1(11) 7(11) 1(12) 17(1) 16(2) 42(4)

법/정치, 사회, 시사 5(2) 23(3) 7(3) 7(6) 8(7) 50(3)

역사, 지리 2(9) 15(5) 6(4) 0(18) 10(4) 33(6)

경제, 경 1(11) 9(8) 3(9) 4(7) 2(11) 19(10)

문화, 술(음악, 미술 등) 3(5) 7(11) 4(6) 8(5) 7(9) 29(8)

과학, 기술, 정보통신 1(11) 9(8) 0(17) 1(13) 2(11) 13(14)

건강, 스포츠, 취미, 여행, 연 4(3) 28(1) 15(1) 9(3) 10(4) 66(2)

외국어 3(5) 4(16) 1(12) 0(18) 0(19) 8(18)

가정/가사, 여성, 육아, 요리 0(18) 7(11) 0(17) 9(3) 2(11) 18(11)

외국어 4(3) 14(6) 5(5) 4(7) 4(10) 31(7)

재테크, 부동산 1(11) 3(17) 3(9) 2(10) 1(15) 10(16)

학술지 1(11) 5(14) 2(11) 2(10) 1(15) 11(15)

기타 1(11) 2(19) 1(12) 4(7) 9(6) 17(12)

*p<.05, **p<.01

<표 12> 선호하는 자책 주제분야
단 : 빈도(순 )

4.4.2 선호하는 자책 이용매체

다음으로 자책을 이용할 경우 선호하는 매

체가 있는지를 <표 13>과 같이 분석하 다. 

자책을 이용했거나 는 향후 자책을 이용할 

경우, 독서장애인은 ‘ 자책단말기(39.75)’를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마

트폰(29.5%)’, ‘컴퓨터/노트북(24.4%)’, ‘태블

릿PC(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

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는 장애인을 한 

‘ 자책단말기’가 45.8%로 매우 높았다. 반면 

‘청각장애’의 경우 ‘스마트폰’이 36.8%로 상

으로 높았다. 시각장애인을 잔존시력에 따라 

살펴보면 ‘ 맹’과 ‘ 시력자’ 모두 ‘ 자책 단

말기’가 각각 46.5%, 58.3%로 가장 높았다. 연

령별로는 ‘60  이상’이 ‘ 자책 단말기’의 선호

도가 63.0%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 으로 높

고, ‘30 ’의 경우 ‘스마트폰(46.4%)’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는 ‘직

장인’은 ‘스마트폰(37.5%)’의 비율이 상 으

로 높고, 기타 집단에서는 모두 ‘ 자책 단말기’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별 교차분석에서 

‘장애유형’, ‘연령’에 따른 결과만 유의수  0.0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4.4.3 자책 이용의 개선  필요사항

자책을 이용하거나 비이용자가 느낀 문제

  필요사항을 심층 으로 악하기 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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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자책

단말기

태블릿

PC
소계 χ² / p

장애유형
시각장애 28(23.7) 32(27.1) 54(45.8) 4(3.4) 118(100.0) 12.311

/.006**청각장애 10(26.3) 14(36.8) 8(21.1) 6(15.8) 38(100.0)

잔존시력

(시각장애인)

맹 20(28.2) 16(22.5) 33(46.5) 2(2.8) 71(100.0) 4.305

/.230시력자 4(11.1) 9(25.0) 21(58.3) 2(5.6) 36(100.0)

연령

20 6(26.1) 8(34.8) 7(30.4) 2(8.7) 23(100.0)

27.797

/.006**

30 6(21.4) 13(46.4) 5(17.9) 4(14.3) 28(100.0)

40 10(38.5) 7(26.9) 8(30.8) 1(3.8) 26(100.0)

50 5(20.0) 10(40.0) 8(32.0) 2(8.0) 25(100.0)

60  이상 11(20.4) 8(14.8) 34(63.0) 1(1.9) 54(100.0)

직업

학생 4(28.6) 4(28.6) 6(42.9) 0(0.0) 14(100.0)

17.167

/.143

직장인 16(25.0) 24(37.5) 16(25.0) 8(12.5) 64(100.0)

자 업 4(30.8) 3(23.1) 6(46.2) 0(0.0) 13(100.0)

주부 6(24.0) 6(24.0) 13(52.0) 0(0.0) 25(100.0)

무직 8(21.6) 7(18.9) 20(54.1) 2(5.4) 37(100.0)

계 38(24.4) 46(29.5) 62(39.7) 10(6.4) 156(100.0)

*p<.05, **p<.01

※ 잔존시력, 직업별 무응답 계층은 제외하 음

<표 13> 선호하는 자책 이용매체
단 : 빈도(%) 

다. 취합된 개방형 답변은 네 가지 역 내용분

석을 통해 장애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정량화한 후 분석을 실시하 다.

① 자책 콘텐츠 역

② 자책 이용  기능 역

③ 자책 련 기기 역

④ 기타 역

(1) 자책 콘텐츠 역(시각장애인)

자책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각장애인

과 한 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시각장애인 응답

자를 상으로 콘텐츠 역에 한 의견을 분

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책 이용경험 

유․무에 상 없이 “콘텐츠의 다양성”에 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콘텐츠 

근성”, “콘텐츠 최신성”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한 주요 의견으로는 

“ 자책의 다양한 주제분야를 망라 으로 확보

해야 한다.”, “ 자책의 다양성이 먼  확보된 

후 자책을 보기 한 단말기 는 자책 교

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베스트셀러의 확충

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책에 한 망라 인 근을 희망하고 있었

고, 주제에 계없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근을 요구하 다.

(2) 자책 이용  기능 역(시각장애인)

자책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각장애인

과 한 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시각장애인 응답자

를 상으로 “ 자책 이용  기능 역”에 

한 의견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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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책 이용경

험 유․무에 상 없이 “ 자책 기능 역”에 

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간

편한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자책 기능  개선의 주요 의견으로는 “스

크린 리더가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음성지원이 

필수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자책을 만들 

때 비장애인용을 만든 후에 장애인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지 말고, 처음부터 장애인이 필

요한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 “원도서

에 있는 정보 즉 목차, 거리, 자소개 등의 

정보를 그 로 자책으로 구 하고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메모기능과 문자열 검색이 필

요하다.”, “사용자가 설정한 환경설정이 자동으

로 기화되지 않아야 한다.”, “시각장애인(

자해독이 가능한)은 자디스 이어가 앞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래

서 PC보다는 한소네가 편한 것이다. 한소네는 

편집도 편하고, 음성만으로 구분하기 힘든 ‘ㅔ’ 

와 ‘ㅐ’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소

네가 훨씬 편하다. 반면 컴퓨터는 마우스를 사

용해야하고 화면의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한소네는 그냥 쭉 읽어

지니까 편하다. 그러나 데이지는 비장애인과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텍

스트 일이 편하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자

들은 자책에 한 가독용이성을 높이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해 자책 자체에 한 기능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 자책 기능

에 있어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먼  

극 으로 수용하여 자책 개발 단계에서 시범

기간을 거쳐 련 기능을 추가하거나 혹은 수

정하는 것을 요구하 다. “간편한 이용”에 

한 의견으로는 시각장애인인 을 감안하여 키

보드만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자책을 

희망하 다.

(3) 자책 기기 역(시각장애인)

자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시각장애인

과 한 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시각장애인 응답자

를 상으로 “ 자책 기기 역”에 한 의견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책 이용경험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자책 기기개발 

 자책 근성”, “쉬운 조작”순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에서 자책 비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리더기가 없어서”와 “번거롭

고 복잡하게 느껴져서”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자책 기기 역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자책 기기개발  자책 근성”과 “쉬운 조작”

이 높은 비율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자책 유경험자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쉬

운 조작”, “다양한 자책 기기개발  자책 

근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자책 기

기개발  자책 근성 주요의견으로는 “시

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휴 폰은 크게 아이폰

과 안드로이드폰이 있다. 그런데 기기마다 특

성이 크게 다르고 사용법도 차이가 있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어 리 이션들도 다르고 갑자

기 휴 폰으로 바꾸는 경우 혼란이 있다. 이런 

을 감안하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등 가

 모든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책 서

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등

이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책 이용 시 다

른 운 체제 기반의 기기들의 상호호환성이 가

능한 자책을 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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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개선  는 바라는 (시각장애인)

자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시각장애인

과 한 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시각장애인 응답자

를 상으로 “기타 개선  는 바라는 ”에 

한 의견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책 이용경

험 유․무에 상 없이 “ 자책 홍보  이용교

육”에 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앞선 분석결과에서 자책 비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 자책을 할 기회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81 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 자책 홍

보  이용교육”의 요구가 높은 비율로 나온 것

으로 분석된다.

자책 홍보  이용교육의 주요의견으로는 

“제작된 자책의 정보가 부족하며, 포 으

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기 사용방법의 교육이 필요”, “ 자책을 이

용하게 하기 한 홍보, 자책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용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를 들어 

복지 에서 자책 사용교육을 시켜주는 방법, 

가격 할인혜택을 통한 자책 홍보, 는 장애

인을 한 정부지원 방법 등을 고려한 가격조

정을 통한 홍보 등의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좋

겠다.”, 그리고 “ 자책 홍보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책 시범기간을 거쳐서 자

책 사용홍보, 교육 무료 열람 등의 방법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

답자들은 자책에 해 바라는 소수의견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책 뷰어나 련 로그

램 등에 해 체계 인 교육 필요성을 요구하

다. 왜냐하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아직 

자책에 한 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때문

에 자책의 편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각장애인들이 근하기 유용한 장소를 통해 체

계  교육 필요성을 요구하 다.

(5) 자책 콘텐츠 역(청각장애인)

자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청각장애인

과 이용경험이 무한 청각장애인 응답자를 

상으로 콘텐츠 역에 한 의견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책 이용경

험 유․무에 상 없이 “콘텐츠의 다양성”에 

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게 나왔다. 콘텐츠 다양

성 확보 주요 의견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

하게 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 역별로 

골고루 자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 은 미

술 디자인쪽에 작권 문제로 인해 자책이 

없어 아쉽다.”, “모든 인쇄된 책은 물론 인쇄되

지 않은 책도 자책으로 출 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책에 한 망라

인 근을 희망하고 있었고, 작권 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책을 요구하 다.

(6) 자책 이용  기능 역(청각장애인)

자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청각장애인

과 한 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청각장애인 응답자

를 상으로 콘텐츠 역에 한 의견을 분석

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책 이용경

험 유․무에 상 없이 “ 자책 기능 역”, “

자책 이용 차”순으로 나타났다. “ 자책 기능 

역”의 주요의견으로는 “장시간 책을 읽는 사

람을 한 보호 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

다.”, “ 자책에 충실한 기본기능 필수. 책 넘기

기, 확 /축소의 고정 기능 등 기본 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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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 필요하다.”, “환경설정이 변경되지 않

아야 하며, 수화 상도서를 실행할 때 원활하

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

답자들은 자책 어 리 이션에 불필요한 기

능보다 기본 인 기능에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자책 이용 차”에 한 의견으로는 

결제방법  다운로드 차과정이 간소화되기

를 희망하 다.

(7) 자책 련 기기 역(청각장애인)

자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청각장애인

과 한 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청각장애인 응답자

를 상으로 콘텐츠 역에 한 의견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책 이용경

험 유․무에 상 없이 “다양한 자책 기기개

발  자책 근성”, “통일된 랫폼”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책 기기개발  자책 근성의 

주요의견으로는 “기기제한이 없이 단순히 어

리 이션 설치만으로 어느 기기에서나 열람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안드로이드폰-아이폰에

서 서로 어떤 종류의 자책이든 편리하게 받

아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자책 기기 

유통의 문제 때문에 근장벽이 있는 것 같다. 

를 들어 아마존의 킨들이 가장 유명한 자

책 리더기인데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구입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자

들은 자책을 이용할시 다른 기기의 운 체제

에 따른 불편함이 개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된 랫폼의 주요의견으로는 “하나의 어

리 이션으로 모든 자책 포맷이 보편화되

어야 한다.”, “ 자책 뷰어가 하나로 통일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

자들은 자책 발행기 에 따른 뷰어의 불편함

을 지 하고 자책 뷰어가 통일되기를 요구하

고 있다.

(8) 기타 개선  는 바라는 (청각장애인)

자책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청각장애인과 

한번의 이용경험도 없는 청각장애인 응답자를 

상으로 콘텐츠 역에 한 분석결과에 따르

면, 자책 이용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인의 경

우 “ 자책 홍보  이용교육”, “기타”, “서비

스”순으로 조사되었고, 자책 이용경험이 있

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용”, “기타”, “ 자책 

홍보  이용교육”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책 홍보  이용교육의 주요의견으로는 

“ 자책에 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용에 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의견

이 있어 자책 이용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인을 

상으로 극 인 자책 홍보  이용교육이 

필요하다. 

비용에 한 의견으로는 “가격이 무 비싸

다.”, “ 자책 열람하고 이용하는 기간이 한정

되어 있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개

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종이책과 가격이 

큰 차이가 없고 비싸다.”, “ 자도서 가격을 좀 

낮춰달라. 일반인과 달리 청각장애인은 못 듣

는데 콘텐츠 에 음악이나 음성도 들어 있어

서 가격을 맞춰서 는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

에게는 필요없는 부분이다. 차라리 콘텐츠 동

상이 있으면 자막을 삽입해줬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자책 이용경험이 있는 청각장

애인은 자책 이용시 사용비용에 부담을 느끼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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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의견으로는 “ 자책의 가독성이 떨

어져 이 피로하거나 아 다.”, “장애인단체에

서 청각장애인들을 한 수화 상도서 제작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을 

해 차과정 수화 상 삽입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시각장애인과 달

리 음성이 아닌 수화 상 삽입의 필요성을 제시

하 다.

5. 결 론

이 연구의 목 은 독서장애인을 한 자책

을 개발하기 해 기본 으로 장애인들의 자

책에 한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이다. 이를 

해 시각장애인을 심으로 청각장애인 등 신

체장애인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출 물 이용행태와 독서장애인의 

자책 근성 개선을 한 요구사항, 장애인

을 한 자책의 기능  항목을 조사하 다. 

최종 분석 상은 196명에게 이루어졌다. 분석

의 은 인구통계부분과 이용실태, 자책의 

역별 만족도, 자책 요구  개선사항 등 4가

지 이었다. 그 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구동태 으로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시각장애’가 78.6%이며, ‘청각장애’가 21.4%

로 나타났다. 

둘째, 자책 이용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았다.

1) 자책의 인지에 해서는 ‘들어본  있

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3.6%로 ‘들어본  

없음(26.1%)’보다 많았다. 2) 자책 사용경험

에 해서는 ‘이용한  있음’이 40.2%로 ‘이용한 

 없음(59.8%)’보다 었다. 이에 비해 ‘청각장

애’의 이용도가 75.0%로 ‘시각장애(27.1%)’보다 

압도 으로 높았다. 3) 자책 비이용 이유에 

해서는 ‘ 자책을 할 기회가 없어서’로 조사되

어 자책 이용을 한 근경로에 한 홍보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자책의 이용이유

에 해서는 ‘시간/장소에 계없이 읽을 수 있어

서’로 조사되었다. 5) 자책 필요성 인식은 5  

리커트 척도 기 으로 평균 4.22로 나타나 4

(필요) 이상의 수 을 확인하 다. 자책 입수

경로에 해서는 ‘인터넷포털 사이트’가 가장 높

았으며, ‘인터넷서  사이트’, ‘모바일 앱’, ‘공공도

서 의 자도서 ’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자책 이용만족도에 해서는 콘텐츠

의 최신성을 가장 요시하 으며, 열람․읽기, 

콘텐츠의 다양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 

자책의 반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은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향력의 크기(β) 순

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열람․읽기)’, ‘기기

반’, ‘서비스( 근․검색)’순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콘텐츠(다양성)’, ‘콘텐츠(최신성)’, ‘서비스

(이용 차․결재)’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이 없었다. 2) 독서장애인이 선호하는 도서 주

제분야는 ‘일반문학’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

강, 스포츠, 취미, 여행, 연 ’, ‘법/정치, 사회, 시

사’, ‘종교’, ‘장르문학’의 순이었다. 3) 자책 가

독을 한 도구는 ‘ 자책단말기(39.75)’를 가장 

많이 사용하 다.

넷째, 자책 서비스 요구  개선사항에 

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하 으며,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장애인은 자책 

이용경험 유․무에 상 없이 “콘텐츠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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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았으며 “콘텐츠 

근성”, “콘텐츠 최신성” 순으로 나타났다. 2) 

독서장애인은 자책 이용경험 유․무에 상

없이 “ 자책 기능 역”에 한 요구사항을 우

선으로 “간편한 이용”순으로 나타났다. 3) 

자책 이용경험이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

양한 자책 기기개발  자책 근성”, “쉬

운 조작”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책 유경험자

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쉬운 조작”, “다양한 

자책 기기개발  자책 근성”순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을 한 

자책 개발의 방향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각  시각 장애인들에게 자책 사용

법과 편의성 등에 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

는 장애인독서환경 개선 략이 필요하다. 

2) 청각  시각 장애인들에게 엄선되고 일

된 양질의 자책을 제공하기 해서는 인터

넷 포털과 유료 사이트에 한 모니터링을 공

공도서 이 강화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들을 한 자책은 상업  측면으

로 특정 주제에 한 자료보다는 다양한 주제

에 해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쇄본 

발간과 함께 자책 발간이 이루어지는 출 진

흥 정책이 필요하다. 

4) 자책 기기(단말기 등)를 개발함에 있

어 다양한 기능보다 단순한 기능으로 작동하고 

장애유형별 조작을 한 개인화 기능이 가능한 

소 트웨어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기 으로 실질 인 자책 

랫폼의 구성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이에 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 개발기

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 으로 장

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없이 자책과 같은 출

매체를 통해 모든 이에게 동일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독서환경 개선에 한 체계  연구와 

함께 독서장애인 요구를 완 하게 수용하는 실

질  자책 뷰어를 비롯한 련 시스템 설계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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